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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늦게 알려진 北조성길 한국행…남북관
계 '살얼음'

'제3국 망명설'이 돌았던 조성길 북한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

됐다. 대사급 북한 고위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망명한 사례는 처음이라 남북관계 미칠 파장

이 주목된다. 

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"조 전 

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해 보호를 받고 있다"라고 밝혔다. 이런 사실은 이날 

JTBC 방송을 통해 처음 보도됐다. 

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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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관련 부처는 "확인해 줄 수 없다"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. 하지만 

이미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정황이 하나씩 나오는 상황이다. 

국정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보고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소재를 함구했다. 하 의원의 주장대로 

지난해 7월 조 전 대사대리가 입국했다면 의도적으로 신변과 소재를 감춘 것이다. 

정보당국은 그의 신변 문제와 북한과의 대화 기조 등 남북관계를 고려해 그의 입국 사실을 

함구하는 것으로 보인다. 조 전 대사대리는 북한 재외공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바치는 

상납금에 문제가 생겨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 때문에 조 전 대사대리의 국내 거주로 인해 남북 간 다시 한번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가

능성이 있다. 지난달 말 서해에서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당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유지

되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귀순 사실 공개는 관계 악화의 방아쇠가 될 수 

있다. 

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. 지난해 2월 이탈리아 

외교부가 조 전 대사대리의 미성년 딸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실을 공식 확인해 파문이 일기

도 했다. 

이미 한국에 들어온 시일이 꽤 지났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온

다. 조 전 대사대리의 스스로 선택한 망명이라면 대남 비난이 별다른 효과를 갖기 어렵기 때

문이다. 

조 전 대사대리는 앞서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보다 고위급 인사다. 태 의원은 

망명 당시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직이었다. 대사급 인사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은 이번

이 처음이다. 

한국으로 망명, 입국한 북한 외교관 출신은 태 의원 외에도 1991년 고영환 전 주콩고 북한대

사관 1등서기관, 현성일 전 주잠비아 북한 대사관 3등서기관 등이 있다.

한편 조 전 대사대리는 태 의원과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태 의원은 지난해 1월 '조

성길에게 보내는 편지'를 통해 조 전 대사대리를 '친구'로 부르며 그에게 한국행을 권유하기

도 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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